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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8월 동아시아연구원(EAI)이 실시한 

동아시아 인식조사의 일본 관련 결과: 

한일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였음을 시사

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

한일관계 개선과 대일 외교에 대한 입장 대립, 

여론의 분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?

“일본에 좋은 인상“
41.7%

2013년 조사 시작 
이래 호감도 최대

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
응답자 49.6%가
부정적으로 평가

긍정 평가는 34.5%

정파 · 이념 양극화: 
인상, 신뢰도 등 

대부분의 사안에서
보수: 긍정 / 진보: 부정



대중문화, 관광, 인적 교류 등 직접적인 접촉의 증대 

안보, 경제 측면에서 일본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 

I. 대일 호감도의 원동력

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을 통한

일본 이해 향상 및 정체성 공유 확대

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(2순위까지)

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

53.6%
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

30.0%
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

24.5%



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안, 

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

등재 과정에서의 대응 등

역사적 사안 관련 부정적 입장

II.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상승

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 부정 평가

2023년 32.3% → 2024년 49.6%
17.3%p 증가

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, 

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등 

안보 협력 관련 긍정적 입장

현 정부는 안보 협력 위주의 미래지향적 관계가 

역사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

낙관론에 기대어 온 것으로 보인다.



1순위: 양국 간 역사 문제 해결 53.2%

2순위: 양국 간 신뢰 회복 47.8%

한일관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(2순위까지):

II.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상승

한편 여전히 국민 상당수는...

42.1%

“역사문제의 해결 없이 
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는 

어려울 것이다”

이러한 조사 결과는,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

한일관계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

핵심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.



III. 양극화하는 대일 인식:
(1) 이념 간 양극화

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는 
응답자 비율
(2021년 → 2024년)

한국 정부의 
관계 개선 태도를 
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비율
(2021년 → 2024년)

진보: 18.8% → 29.1%

보수: 21.3% → 51.8%

진보: 40.2% → 14.8%

보수: 24.7% → 54.0%

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

외교 정책에 미치는

커다란 영향력을 

시사하는 결과



대중문화, 관광, 인적 교류로 
일본을 직접 경험하는 청년 세대

 정파적 차원에서 지지를 보내는 
60-70대 노년 세대

일본에 대한 

긍정적, 

협력적 태도

III. 양극화하는 대일 인식:
(2) 세대별 격차

18-29세: 

29.5% → 46.4%

40-49세: 

15.7% → 32.3%

70세 이상: 

14.1% → 48.9%

일본에 
좋은 인상을 갖는 
응답자 비율
(2021년 → 2024년)



① 극단적 목소리 커지고 중도 입장은 약화

② 대외 교섭력 약화, 정책 결정 연기 또는 미봉책 초래

③ 정치 세력들이 정파적 합리화에 경도되는 양상

④ 가짜뉴스 및 음모론 횡행, 

    외국 세력 개입이 용이해지는 환경 조성

⑤ 국제 신뢰도 하락 등 상당한 대가를 수반

IV. 양극화의 덫

대일 정책의 양극화 심화:

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

한일관계에 대한 국민 다수의 합리적 인식이 

정파적 양극화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

제도 개혁을 포함한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



EAI에 대해 

더 알아보고 싶다면? @eai.official youtube.com/@EAI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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